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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거 60주년 기념 특별강연 자료

우장춘 박사의 생애

원우회 고문 홍 영 표



1. 성장 과정

▣ 탄생과 소년기

○ 출생 : 1898(부모 : 망명정객 우범선, 일본여인 사카이 나카(酒井 仲))

○ 출생지 : 일본 동경

* 부친은 일본에 망명 중이던 정치범 고영근에게 암살됨(1903.11.24.)

○ 모친은 행상으로 생활을 영위하다 장춘을 고아원에 맡김(1년 6개월)

▣ 학창 시절

○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히로시마현 구래시(吳市)에서 마침

○ 대학 : 교토(京都)제국대학 공학부 지망. 학비를 지원하던 조선총독부는

도쿄(東京)제국대학 농학부 실과(實科)를 지망하도록 권유

* 명성황후 시해의 공범인 일본은 비밀유지를 위해 약간의 경제적 지원

○ 당시의 농학부 실과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초급대학과 같은 학제



2. 사회생활의 출발

▣ 대학 졸업 후의 연구생활

○ 도쿄제국대학 농학부 실과를 평범하게 졸업

○ 농림성 서원(西原) 농사시험장 취직

* 직급은 기수(技手, 한국의 연구사와 동일)

○ 나팔꽃 유전 연구 수행

○ 1924년 사이타마현에 신설된 고노수(鴻巢)시험지에서 본격 연구생활

○ 연구과제는 1)나팔꽃의 돌연변이의 발현에 관한 연구. 

2)나팔꽃의 송엽형(松葉型) 의 상변성(常變性)과 돌연변이에 대하여

3)나팔꽃에 있어서 반수체식물(半數體植物) 의 발생 등

○ 연구에 전심전력 → 박사학위 논문 완성(1930.5.) → 화재로 소실

청년 우장춘



2. 사회생활의 출발

▣ Brassica 속의 연구

○ 나팔꽃 연구자료 소실의 아픔을 잊고 배추속(Brassica) 연구 착수

○ Brassica 속에 관한 연구 6년만인 1936년 학위 논문 완성

* 논문제목은 “Brassica 속에 있어서 유채의 실험적 합성 및 특유의 수정

양식과 관련한 게놈 분석”

○ 논문의 요지는 Brassica campestris, B. oleracea, B. napus 등을

교잡한 결과, 기존의 식물과 같은 것도 나오고 전연 다른 식물도

나오는 정당성을 Genome 분석으로 입증

* 새로운 종 (種)은 진화뿐만 아니라 합성으로도 생긴다는 엄청난 논문.

이 논문은 통상적으로는 ”종의 합성“이라고 함

○ 이 논문으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서 농학 박사학위 취득



2. 사회생활의 출발

▣ 민간 종묘회사 시기

☆ 박사학위 취득 후에도 기사(技師, 한국의 연구관급)로 승진 안됨

☆ 기사 승진과 동시에 사직한다는 조건부로 시험장을 사퇴(1937.8)

○ 우박사가 선택한 직장은 다끼이(瀧井)종묘사의 육종 농장장

* 당시 나팔꽃과 페츄니아 연구를 많이 했던 우박사는 꽃으로 유명한

사카다(坂田) 종묘사의 연구농장장 으로 갈 것으로 예상.

* 실제 사카다 종묘사는 우박사의 겹꽃 페츄니아 연구를 이용, 100% 겹꽃이

피는 All Double Petunia를 육성하여(대가 없이) 일약 세계적 종묘사로 비약.

* 우박사가 다끼이를 택한 것은 후에 조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가상에 대비한 것

○ 다끼이 종묘사는 고급 저택과 연봉 3천엔이라는 파격적 대우 약속



2. 사회생활의 출발

▣ 다끼이 종묘사에서의 활동

○ 자가불화합성(自家不和合性)을 이용한 십자화과작물의 F1종자 생산

* 즉 자가불화합성(自家不和合性)과 웅성불임(雄性不稔), 잡종강세

(雜種强勢)를 이용해서 값싸고 우량한 종자의 대량 생산 목적.

○ 화훼류의 육종 및 채종

○ ‘육종과 원예’라는 잡지 발간

* 많은 유전육종학자들의 연구결과 게재. 학술지 수준의 잡지

○ 연수생 제도 운영 : 육종기술 후계자 양성

* 한국 견습생들만 별도로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실시

○ 일본의 패망(1945년)과 동시에 다끼이 종묘사 퇴직

○ 귀국한 1950년까지 교토의 조호지라는 절터를 빌려 영농



3. 귀국의 동기

▣ 민족 말살정책 실시

★ 일반적으로 우박사의 귀국 동기는 1) 국적이 한국이며, 2) 출생은

한∙일 혼혈이고, 3)형제 중 장남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봉사하면

좋겠다는 어머님의 가르침, 4) 한국의 환국 요청 등으로 알려짐

★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…   

○ 일제는 창시 개명, 신사 참배, 징집, 황국신민 선서, 일어상용 등 강요(1940)

우박사의 일본호적에는 수나가 나가하루(須長 長春)라고 되어 있으나, 그의 모든

발표논문에는 禹長春 이라 한자로 적고, 영문만 Nagaharu U. 라고 기재.

▣ 우박사의 호적

○ 우박사가 환국하려 할 때, 세관에서 일본 국적 이라며 제지하자, 환국추진

위원회에 연락하여 ‘서울 중구 저동 2가 71번지＇에 있는 자기호적을 2, 3부

발급받아 송부 요망.  그 등본을 제시하고 환국.



3. 귀국의 동기

▣ 다끼이 에서의 연구사업

○ 귀국 후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습이라는 생각

-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한 십자화과 작물의 F1종자 생산,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

잡종강세 이용, 화훼류의 육종과 채종기술, 연수생 제도에 의한 육종기술

후계자 양성,  농업관계 잡지발간으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

▣ 예리한 시대 감각

○ 1941년 2차 세계대전 발발 후 일본 친구 기하라 박사에게…

- ‘일본 사람은 피점령 국민이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’  일본의 패전 예감.



3. 귀국의 동기

▣ 아버지 우범선에 대한 생각

○ 존경심으로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묘소 참배

○ 우범선에 대한 기사 스크랩

- “조선궁정 비화, 필자 村松梢風” 즉 명성왕후 시해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하고

표지에는 직접 ‘조선궁정 비화(朝鮮宮庭祕話)라고 쓰고 도장까지 찍어..





환영식장의 우장춘

4. 우박사의 인간성

▣ 처우 개선

○ 연구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연구자의 자세를 먼저 가르치고 처우 개선

- 연구생 요구사항 : 봉급 인상, 일요일 휴무, 영어 교습, 공동 취사로 생활고 완화

- 우박사의 회답 : 1) 등록금도 내지 않고, 보수는 받으며 공부. 

2) 휴일을 쉬려면 식물에게 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쉬어라.

3) 나는 가는 사람 쫓지 않고,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.

往者不追 來者不据 (우박사의 좌우명)

- 후에 봉급 인상, 공동 취사, 영어 교습 시행 승락

★ 우박사는 무뚝뚝하고, 웃음도 재미도 없으나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

대가(大家)라고 뻐기지 않고, 허름한 작업복, 흰 고무신의 촌부



동래 한국농업과학연구소의 간부 직원

▣ 고진 감래

○ 야간에도 연구생들을 격려

- 새벽 2시에 보일러에 석탄을 넣고 있는데,  오셔서 하신 말씀…

‘고진감래(苦盡甘來)야’

- ‘나는 시험장에서 한 달 동안 밤새도록 논에 물을 댔다 뺐다 한적이 있네’

4. 우박사의 인간성



China 94.8%
(8,360 th.US$)

연구소에서의 우장춘

▣ 연구의 성패는 정직과 예민한 관찰

4. 우박사의 인간성

○ 서양란 덴드로비움 분실 사건

- 분실된 한 화분의 자리를 적당히 메웠으나, 단번에 알아채는 우박사

- 연구소란 입산수도하는 곳과 같으며 연구의 성패는 정직과 예민한 관찰에

달려 있다는 진실을 깨우쳐 줌.



중앙원예기술원을 방문한 UN사령관

하지 중장과 안내하는 우장춘(1954)

4. 우박사의 인간성

▣ 위트와 유머

○ 당시 민주당의 거물 신익희 선생이 찾아와, 

- 요즈음은 한국말을 좀 하십니까?

- 배우고는 있으나 잘 안됩니다.  그러나 한국에는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,  나까지

말하면 더 시끄럽지 않겠는지요.



동래 중앙원예기술원 화훼온실(1956)

4. 우박사의 인간성

▣ 오락을 좋아하는 서민

○ 우박사는 화투, 마작, 바둑 등을 즐김

- 여러가지 화투놀이의 승패를 확률적으로 따져보는 호기심의 소유자

-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’고이’ 라는 새로운 화투놀이를 직원들에게 전수

→ 오늘날의 ‘고스톱’  ?



김해시험장 배추 순도검정(1958)

4. 우박사의 인간성

▣ 자중자애

○ 농림부 장관 직 제안도 거절

- 이시영 부통령이 우박사에게 농림부 장관 임명의사 타진

- 대학의 학장 직,  저서 발간,  대학 출강 등의 제안을 모두 거절

→ 지금 내가 할 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채소종자의 자급자족 임



연구소 10주년 기념 근속직원 표창

4. 한국원예에 대한 공헌

▣ 채소종자의 자급자족

○ 채소종자 생산을 위한 원원종, 원종, 시판종 생산체계 확립

- 연간 3000석의 채소종자 자급자족. 일부는 수출

○ 자가불화합성과 웅성불임을 이용한 F1종자의 생산기초 확립

- 결구배추와 양파는 양산 단계 돌입

▣ 청정채소 및 단경기 채소 생산기술 확립

○ 토양검사로 기생충 방지 → 청정채소 생산

○ 대관령을 이용한 여름 단경기 생산 생산기초 확립



원예시험장 개장 1주년 기념(1958)

4. 한국원예에 대한 공헌

▣ 감귤류 생산적지 선정

○ 감귤 생산적지로 제주도를 선정.  신품종 도입 및 적품종 선발

- 감귤 생산의 기반을 확립

○ 유자 생산의 적지로 진도, 완도, 남해, 거제도 등을 선정

▣ 무병 건전종서의 생산

○ 감자 생산성 저하가 오염된 바이러스에 기인

- 바이러스 감염원인 진딧물 발생이 적은

고랭지를 이용하여 종서를 생산하고

○ 농가는 종서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체계 구축



4. 한국원예에 대한 공헌

▣ 화훼산업 육성

○ 광복 후의 화훼산업은 제로 상태. ‘밥도 못 먹는 이 판에 꽃이 다 무엇이냐!

○ 미래를 내다보고 원예시험장 내에 화훼과를 설치

- 국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함양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.

- 2018 화훼 생산액 = 5,385억원, 수출액 = 1,869만$

한때 생산액 1조원, 수출 1억$ 돌파.  청탁금지법 이후 급락

- ‘중양회’를 조직, 회장을 역임하며 관상국화 보급 및 용어 제정



묘비에 새겨진 시문

불우와고난속에진리를토파내어

종자합성새학설을세계에외칠적에

잠잠턴학문의바다물결한번치니라

온갖채소종자우리힘으로길러내어

겨레를위하시니그공로얼마던고

빛나는문화포장을웃고받고가니라

흙에서살던인생흙으로돌아가매

그정신뿌리되어싹트고가지뻗어

이나라과학의동산에백화만발하리라

-이은상 -


